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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광에서 장기간 머물수 있는 나노모터 개발…다양
한 질환 치료에 활용 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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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 연구팀은 최근 인체 내 방광벽 점막층에 깊이 

침투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고분자 나노모터 개발

에 성공했다. 이번 개발은 나노모터를 약물 전달체

로 개발해 다양한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

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 사례이기도 하다.

지금까지 방광암과 과민성 방광, 요실금, 간질성 방

광염 등과 같은 방광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

맥에 주사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돼 왔다.

하지만 기존 약물 전달체는 방광에서 약물 분자가 

수동적으로 확산되는데다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

돼 약물 전달 효율이 낮았다.

이에 연구팀은 방광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생체효소

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고분자 나노모터를 개발했

고, 실제 작동 여부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.

연구팀에 따르면 생체효소인 요소분해효소가 장착

된 도파민 고분자 나노모터를 방광에 주사하면 요소가 활성 효소에 의해 이

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로 분해되는데,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나노모터

의 추진체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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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체로 들어간 나노모터는 배뇨가 일어나도 방광벽 점막층에 들어가 장기간 

체류한다. 이런 특성 때문에 방광 내 약물전달체로서 나노모터는 효과가 높

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광질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.

한세광 교수는 "이번에 개발된 나노모터 기반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면 난

치성 질환 치료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"고 했다.

박승혁 기자 psh@imae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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